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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ed oyster marketing in Sacheon Ba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ULDAE aquaculture is a unique production method of Sacheon 

Bay. Second, oysters in Sacheon Bay were low in production, but the price was more than 70% higher 

than in other producing areas. Third, profit is 12.5% higher and rate of return was 179.8%. Fourth, there 

were more out-of-market sales than other than other producing areas, and it is a bidding method. Fifth, 

the marketing cost was higher than the longline hanging aquaculture; however, the advantage of price offseted 

this point. Although the Sacheon Bay Oyster aquaculture is small,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a producing 

area with high profitability and a unique marketing form from other regions. Although the Sacheon Bay 

Oyster culture is small,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a producing area with high profitability and shows 

a unique distribution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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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 양식 굴의 공식 통계는 1918년에 처음 발표된 이래 100년이 넘었다. 굴 양식의 대량생산

은 1960년대에 굴 연승수하식 양식 방법이 개발되면서 기틀을 잡았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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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하였다. 하지만 중국산 굴과의 가격경쟁과 국내 소비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 약 30만 톤을 생산하였다. 이처럼 굴 양식이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지역적으로는 걸대식과 수평끈식 등의 전통적인 방식을 개량한 양식 방법이 여전

히 남아 있다. 이러한 양식 방법들은 연승수하식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고, 굴의 알 크기도 

작아 양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이를 어장의 낮은 수심 등 연승수하식 도입이 어려운 

어장 환경적인 문제로만 단순화하는 것은 해당 산지를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양식경영체가 존립하

기 위해서는 수익성 등의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천만의 굴 양식 방법은 소위 ‘걸대식’이라 불리는 독특한 시설을 이용한다. 자연산 굴은 해안의 

암초 등에 붙어 있어 밀물 때에 수면에 잠기고 썰물 때에 햇볕에 노출되는데, 이로 인해 껍질이 얇고 

성장도 더디다. 걸대식 양식 방법도 조수간만에 따라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데1), 본 양성부터 출하

까지 햇볕에 노출 없이 수중에 매달아 기르는 수하식과는 다르다. 이로 인해 걸대식은 연승수하식에 

비해 자연산 굴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전통적인 양식 방법인 투석식과 송지식, 죽지식 등은 

2000년대부터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사천만은 지형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연승수하식이 도입

되기 힘든 곳으로, 걸대식이 아직도 보전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특성의 차이로 인해 사천만의 양식 

굴은 유통 측면에서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굴 양식은 현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김대영 등(2022)에 따르면, 굴 양식업의 당면과제

로 “어장노후화로 인한 생산량의 정체,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굴 소비 위축, 굴 위생 및 안

전성 문제, 수출의 편중성”을 거론하고 있다. 또한 김지웅 등(2019)에 따르면, “20대들은 굴 소비에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보연 등(2019)의 연구에서도 연령대가 높고, 고소득일수록 소비가 

높다는 점에서 향후 굴의 소비감소 경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사천만 굴과 같이 양식 규모가 작아 생

산량도 적은 산지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만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사천만의 걸대식 양식이 향후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수익성과 

유통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걸대식으로 생산되는 사천만 양식 굴을 연구 대상으로 하며, 연승수하식과의 비교를 통

해 경영 및 유통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천만 굴 양식의 실태를 파악하고, 걸대

식과 연승수하식 굴 양식의 수익성을 비교하여 양식경영의 존속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거래

방법과 유통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사천만 양식 굴의 독특한 유통방식을 분석하여 타 산지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천만 굴 양식의 한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사천만의 굴 양식 실태

1. 걸대식 굴 양식 방법의 특징

사천만 해역은 사천시와 남해군, 하동군에 걸쳐져 있는데, 해수면 면적은 약 181.5㎢로 사천시에 포

함된 부분이 가장 넓다. 사천만 해역은 삼천포, 사천, 남해군 및 하동군의 4개 수협의 업무구역에 걸

1) 굴 종자 양성의 경우는 이를 단련이라 한다. 굴 치패가 노출과 물속 잠김을 반복하면 연승수하식의 본 양성 시에 폐

사율이 낮아지고 발육이 좋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다. 걸대식 양식은 본 양성 단계에서도 이 과정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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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져 있으며, 각 수협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52개 어촌계에 어가 수는 3,055호, 어업 

종사자는 4,627명이다.

사천만 양식 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식 방법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국립수산과

학원의 수산기술지(1972)와 굴 수하식양식 표준지침서(2012)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굴 양식은 전통적 방법으로 씨뿌림식과 투석식, 송지식, 죽지식이 있고, 현대식 방법인 수하식이 있다. 

전통적 방식은 간조 시 노출되는 바닥에 치패를 뿌리거나, 20kg 정도의 돌(산석), 소나무(혹은 대나무)

에 부착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수하식에 비해 시설비가 적고 관리가 쉬우나 단위당 생산량이 

적고, 생산되는 굴의 알이 작은 특성이 있다. 경영형태는 규모화가 어려운 만큼 가족경영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

수하식은 뗏목식, 연승식, 간이수하식, 우산식 등이 있으나 연승수하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1963년 

이후 도입된 연승수하식은 시설물 고정용 닻과 부자, 로프(연승)을 사용하여 굴 치패가 부착된 수하연

을 매달아 수중에 늘어뜨리는 형식이다. 이 방법은 전통적 방법보다 먼 연안에 설치할 수 있어 시설

량을 확대할 수 있고, 수하연을 이용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성장할수

록 알의 굵기가 커져서 굴 대량생산의 기반이 되었다. 연승수하식 경영체는 규모화가 가능한 중소기

업 형태도 많다. 간이수하식(혹은 말목수하식)은 비교적 연안에 가까운 곳에 말목(지주)을 세워 수하연

을 매다는 식이다. 연승수하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적고 알의 굵기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

통적 방식보다는 많다. 서해안은 수평끈식(혹은 포장끈식)이라는 방식이 많은데, 이는 말목식과 송지식

을 개량한 방법이다. 수평끈을 지주대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은 크기의 굴이 생산되어 어리굴젓의 

재료나 생식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갯벌 참굴이라 불리는 개체굴은 수평망식과 채롱수하식, 부유망식

로 생산된다.

걸대식은 굴 수하식 도입 초기에 파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파랑이 적고 수심이 얕은 곳에 시설한

다. 양식 방법상 우산식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보기는 힘들다2). 절기상 ‘하지’ 무렵에 

자연채묘가 되므로, 자연산 굴과 같이 성장이 늦고 수하식보다 굴 패각 크기가 작아 알의 크기도 작

2) 문헌조사에서 ‘걸대식’ 양식 방법은 공식적인 학술 및 연구조사에서 찾아볼 수 없어 남해안 특히 사천만 지역의 고

유한 양식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자료: 1. 국립수산과학원, 굴 양식 및 가공, 수산기술지, 1972.

     2. 국립수산과학원, 참굴 양식표준매뉴얼, 2016.3. 

   

<그림 1> 걸대식과 수하식의 양식 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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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특징이다. 경영적인 특성으로는 개인 면허지는 없이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생산하며, 시설이 

간단하여 연승수하식보다 시설비가 적어 초기 자본비용이 적다. 그리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규

모화가 어려워 가족경영이 대부분이다.

2. 굴 생산량  

굴 생산량은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동 조사는 각부중량(패각 즉 껍질 포

함)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 분석 기간은 평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등이 일반적이

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양을 고려하여 2년을 추가한 7년을 분석하였다. 2021년의 전국 굴 생산량은 

305,914톤으로 2019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이다. 이 중 경남지역이 81.7%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사천만 4개 수협의 위판량은 같은 해에 936톤으로 총생산량의 0.31%이다. 통영, 거제 등 경남 대부분

의 산지가 연승수하식의 대량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동 지역은 걸대식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세한 

산지라고 볼 수 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총계 265,146 268,841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경남 243,761 243,717 252,056 244,342 272,788 257,230 249,809

사천만 소계 1,609 1,489 1,253 918 784 763 936

수협

삼천포 0.6 2.2 0.6 0.5 0.7 0.2 0.1

사천시 959.0 1062.5 680.4 560.6 572.1 579.0 765.7

남해군 597.8 381.3 513.1 343.0 149.0 127.6 131.7

하동군 51.4 43.1 58.6 13.9 62.3 55.7 38.6

자료: 1.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년도 2.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표 1> 사천만 양식 굴의 생산량 추이 

(단위: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총계 1,828 1,727 2,145 2,112 2,288 2,635 2,773

경남 1,632 1,506 1,695 1,634 1,895 2,275 2,285

사천만 소계 17.0 16.4 10.8 10.4 9.1 10.6 11.8

수협

삼천포 0.004 0.020 0.006 0.006 0.008 0.002 0.001

사천시 9.5 12.2 5.5 6.2 6.5 8.2 9.7

남해군 6.9 3.7 5.0 4.0 2.1 1.8 1.7

하동군 0.6 0.5 0.3 0.2 0.5 0.5 0.4

자료: 위와 같음

<표 2> 사천만 양식 굴의 생산금액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총계 689 642 680 697 701 878 907

경남 670 618 673 669 695 884 915

사천만 소계 1,058 1,103 864 1,128 1,159 1,388 1,256

수협

삼천포 699 905 974 1,370 1,155 1,058 846

사천시 988 1,151 805 1,111 1,127 1,417 1,262

남해군 1,162 970 982 1,155 1,401 1,441 1,299

하동군 1,159 1,102 520 1,128 871 963 986

자료: 위와 같음

<표 3> 사천만 양식 굴의 판매단가 추이 

(단위: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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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특징이다. 경영적인 특성으로는 개인 면허지는 없이 어촌계 마을어장에서 생산하며, 시설이 

간단하여 연승수하식보다 시설비가 적어 초기 자본비용이 적다. 그리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규

모화가 어려워 가족경영이 대부분이다.

2. 굴 생산량  

굴 생산량은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동 조사는 각부중량(패각 즉 껍질 포

함)을 기준으로 생산량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 분석 기간은 평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등이 일반적이

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영양을 고려하여 2년을 추가한 7년을 분석하였다. 2021년의 전국 굴 생산량은 

305,914톤으로 2019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이다. 이 중 경남지역이 81.7%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사천만 4개 수협의 위판량은 같은 해에 936톤으로 총생산량의 0.31%이다. 통영, 거제 등 경남 대부분

의 산지가 연승수하식의 대량생산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동 지역은 걸대식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세한 

산지라고 볼 수 있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총계 265,146 268,841 315,255 303,183 326,190 300,084 305,914

경남 243,761 243,717 252,056 244,342 272,788 257,230 249,809

사천만 소계 1,609 1,489 1,253 918 784 763 936

수협

삼천포 0.6 2.2 0.6 0.5 0.7 0.2 0.1

사천시 959.0 1062.5 680.4 560.6 572.1 579.0 765.7

남해군 597.8 381.3 513.1 343.0 149.0 127.6 131.7

하동군 51.4 43.1 58.6 13.9 62.3 55.7 38.6

자료: 1.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각 년도 2. 수협중앙회, 수산물계통판매고통계연보, 각 년도

<표 1> 사천만 양식 굴의 생산량 추이 

(단위: 톤)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총계 1,828 1,727 2,145 2,112 2,288 2,635 2,773

경남 1,632 1,506 1,695 1,634 1,895 2,275 2,285

사천만 소계 17.0 16.4 10.8 10.4 9.1 10.6 11.8

수협

삼천포 0.004 0.020 0.006 0.006 0.008 0.002 0.001

사천시 9.5 12.2 5.5 6.2 6.5 8.2 9.7

남해군 6.9 3.7 5.0 4.0 2.1 1.8 1.7

하동군 0.6 0.5 0.3 0.2 0.5 0.5 0.4

자료: 위와 같음

<표 2> 사천만 양식 굴의 생산금액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총계 689 642 680 697 701 878 907

경남 670 618 673 669 695 884 915

사천만 소계 1,058 1,103 864 1,128 1,159 1,388 1,256

수협

삼천포 699 905 974 1,370 1,155 1,058 846

사천시 988 1,151 805 1,111 1,127 1,417 1,262

남해군 1,162 970 982 1,155 1,401 1,441 1,299

하동군 1,159 1,102 520 1,128 871 963 986

자료: 위와 같음

<표 3> 사천만 양식 굴의 판매단가 추이 

(단위: 원/kg)

전국 굴 총생산금액은 2021년에 2,773억 원이며,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인다. 경남은 전국 대비 

82.4%를 점하고 있으며, 사천만 4개 수협의 점유율은 0.42%이다. 사천만의 생산금액이 물량 대비 다

소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판매단가의 차이 때문이다. 2021년 전국 평균가격이 kg당 907원, 경남

이 915원인데 반해, 사천만 지역은 1,256원으로 상당히 높다.

판매단가를 월별로 보면,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국과 경남의 양식 굴 월별 평균 판

매단가를 대비해 보면, 가장 낮을 때인 3월에도 사천만 굴의 가격이 약 30% 이상 높게 나타난다. 그

리고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때가 5월과 6월인데, 이는 동시기에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굴의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사천만의 양식 굴은 전국과 경남산에 비해 연평균 70% 이상의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은 크기이면서 자연산에 가까워 생식에 적합한 굴 

자체의 상품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대적인 가격형성은 걸대식이 가진 장점으로 인한 것인데,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연승수하식에 비해 작은 크기의 굴을 생산한다는 점이다. 생식용과 김장용, 어리굴젓용 굴

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격이 높다. 김대영 등(2022)에 따르면 “소비가 많고 대부분 생굴로 이

용되는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가격이 높고, 소비가 적고 가공품(냉동굴, 통조림 등)으로 이용되

는 2월 말부터는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고 한다3). 연승수하식 굴은 성장에 따라 크기가 커지면서 생

식이나 김장용 출하가 단기간에 끝나고, 가공용, 수출용으로 용도가 전환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

을 가진다. 하지만 사천만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굴이 계속 생산되면서 상

품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결국 연승수하식에 비해 알의 크기가 작고, 대량생산이 어려워 생산량은 상

대적으로 적지만, 판매단가에서 큰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노출과 비

노출이 반복되면서 소위 ‘단련’이 된다는 점이다. 걸대식은 자연채묘인데다가 양성과정에서 잠김과 노

출이 반복되므로 이 단련이 양성과정에서 지속되는 것이다. 굴의 상품성을 말할 때 이 단련은 연승수

하식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Ⅲ. 사천만 굴 양식의 수익성 분석

사천만의 양식 굴은 타산지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걸대식은 연승

3) 알굴의 크기별 선호도를 연구한 결과는 찾기 어렵다. 다만, 작은 크기의 굴이 내수용(생식, 어리굴젓, 김장 등)으로 

선호되고, 큰 크기의 굴보다 kg당 단가가 높다는 점은 명확하다. 대일 수출의 경우도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굴이 

많고, 큰 크기의 굴은 미국 등지로 가공하여 수출한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국평균(A) 600 516 442 402 385 368 312 282 452 685 953 812

경남 평균(B) 582 499 438 400 385 368 312 282 452 684 940 807

사천만 평균(C) 1,040 927 590 563 4,228 2,772 　- - 970 1,255 1,428 1,182

C/A 73.3 79.6 33.5 40.0 999.3 653.2 　 　 114.6 83.2 49.8 45.6

C/B 78.8 85.9 34.7 40.5 998.8 653.3 　 　 114.8 83.6 52.0 46.5

자료: 위와 같음

<표 4> 사천만 양식 굴의 생산단가 추이 

(단위: 원/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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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식에 비해 생산 규모와 생산량이 적으므로 양식경영체로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

익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천만 걸대식과 연승수하식의 수익성을 간단히 비교하여 보

았다. 본 수익성 분석은 사천시수협과 굴수하식수협의 내부자료와 경영체 대상 청취조사 결과를 이용

하였다.

먼저 연승수하식 시설 규모 1ha(20대 5,000연)의 생산량은 알굴 기준으로 15톤 정도이며, 생산액이 

105,300천 원으로 수익률은 15.2%였다. 총시설비는 181,657천 원이었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14,798천 

원이었다. 한편 걸대식은 1ha(40대)의 생산량은 4.5톤이며, 생산액은 42,327천 원이었고, 수익률은 

15.8%였다. 시설비는 54,772천 원이었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3,426천 원이었다. 생산비에서 수하식은 

종묘비가 있지만, 걸대식은 자연채묘로 인하여 종묘비가 없다. 지역에 따라 박신비와 기타 비용에 다

소의 차이가 있었다. 

두 가지 생산 방법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생산량과 생산금액에서 연승수하식이 높았다. 하지만 

생산비용에서는 걸대식이 낮았고, 수익액은 걸대식이 같은 면적에서 12.5% 높았으며, 수익률도 걸대

식이 42.5%로 연승수하식의 15.2%에 비해 27.3%P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걸대식이 가족 경영형태

가 많아 자가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시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생산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걸대식으로 생산되는 사천

만 양식 굴이 연승수하식 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걸대식이 연승수하식에 비해 규모화가 어렵지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경영 규모의 

양식경영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사천만 양식 굴의 유통구조 특성

1. 거래 방법

수산물 유통경로는 최소 2단계인 직거래부터 최대 7단계까지 다양한 유통경로를 갖는다. 양식수산

물 유통은 수협을 기준으로 보면, 위판장을 거치는 계통판매와 거치지 않는 비계통판매로 나뉜다. 양

구분 연승수하식(A) 걸대식(B) B/A

시설 규모(1ha) 20대 5,000연 40대 　-

생산량 15,000 4,500 -70.0

생산액 105,300 42,327 -59.8

생산비

노무비 43,980 14,300 -67.5

직간접비 30,541 6,626 -78.3

감가상각비 14,798 3,426 -76.8

소계 89,319 24,352 -72.7

수익액 15,981 17,975 12.5

수익률 15.2 42.5 -

주 : 1. 노무비에는 수하연 조립비 및 작업비, 채취 및 박신 인건비를 포함하였다.

    2. 직간접비는 종묘비, 자재비, 소모품비, 판매수수료, 지급이자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 : 사천시수협, 굴수하식수협의 내부자료 및 경영체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표 5> 걸대식과 연승수하식 굴 양식의 수익성 비교

(단위: kg,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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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식에 비해 생산 규모와 생산량이 적으므로 양식경영체로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

익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천만 걸대식과 연승수하식의 수익성을 간단히 비교하여 보

았다. 본 수익성 분석은 사천시수협과 굴수하식수협의 내부자료와 경영체 대상 청취조사 결과를 이용

하였다.

먼저 연승수하식 시설 규모 1ha(20대 5,000연)의 생산량은 알굴 기준으로 15톤 정도이며, 생산액이 

105,300천 원으로 수익률은 15.2%였다. 총시설비는 181,657천 원이었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14,798천 

원이었다. 한편 걸대식은 1ha(40대)의 생산량은 4.5톤이며, 생산액은 42,327천 원이었고, 수익률은 

15.8%였다. 시설비는 54,772천 원이었고, 연간 감가상각비는 3,426천 원이었다. 생산비에서 수하식은 

종묘비가 있지만, 걸대식은 자연채묘로 인하여 종묘비가 없다. 지역에 따라 박신비와 기타 비용에 다

소의 차이가 있었다. 

두 가지 생산 방법의 수익성을 비교한 결과, 생산량과 생산금액에서 연승수하식이 높았다. 하지만 

생산비용에서는 걸대식이 낮았고, 수익액은 걸대식이 같은 면적에서 12.5% 높았으며, 수익률도 걸대

식이 42.5%로 연승수하식의 15.2%에 비해 27.3%P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걸대식이 가족 경영형태

가 많아 자가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측면이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시설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생산방식임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걸대식으로 생산되는 사천

만 양식 굴이 연승수하식 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걸대식이 연승수하식에 비해 규모화가 어렵지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가족경영 규모의 

양식경영으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사천만 양식 굴의 유통구조 특성

1. 거래 방법

수산물 유통경로는 최소 2단계인 직거래부터 최대 7단계까지 다양한 유통경로를 갖는다. 양식수산

물 유통은 수협을 기준으로 보면, 위판장을 거치는 계통판매와 거치지 않는 비계통판매로 나뉜다. 양

구분 연승수하식(A) 걸대식(B) B/A

시설 규모(1ha) 20대 5,000연 40대 　-

생산량 15,000 4,500 -70.0

생산액 105,300 42,327 -59.8

생산비

노무비 43,980 14,300 -67.5

직간접비 30,541 6,626 -78.3

감가상각비 14,798 3,426 -76.8

소계 89,319 24,352 -72.7

수익액 15,981 17,975 12.5

수익률 15.2 42.5 -

주 : 1. 노무비에는 수하연 조립비 및 작업비, 채취 및 박신 인건비를 포함하였다.

    2. 직간접비는 종묘비, 자재비, 소모품비, 판매수수료, 지급이자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 : 사천시수협, 굴수하식수협의 내부자료 및 경영체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표 5> 걸대식과 연승수하식 굴 양식의 수익성 비교

(단위: kg, 천원, %)

식 굴의 유통경로는 대표적으로 굴수하식수협과 여수수협 등을 통하는 계통출하가 대부분으로 타 양

식 품목에 비해 계통출하의 비율이 높다. 산지 이후의 경로는 소비지도매시장이나 굴 가공공장을 거

쳐 소매상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집상 등을 통해 소매상으로 가는 경로도 있지만, 비중은 작

다. 사천만 양식 굴의 유통경로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사천만 양식 굴은 같은 계통판매라고 하더라도 거래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사천만 

4개 수협 중 삼천포, 하동군, 진해시수협은 경매를 하지만, 가장 생산량이 많은 사천시수협은 어촌계

별로 입찰을 하고 있으며 가격결정 방법도 타 산지와 다르다4).

사천시수협의 입찰 및 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을 보지 않고 이전의 생산량과 품

질, 가격 등을 참고하여 입찰한다. 이때 거래 대상인 굴은 있어 아직 양륙 및 박신을 하지 않고 어장

에 있는 상태이다. 둘째, 개별 경영체가 아닌 어촌계 단위로 가격을 결정한다. 셋째, 입찰 시 기준가격

은 소비지도매시장의 가격을 참고한다. 넷째, 낙찰한 중도매인은 각 어촌계에 가서 직접 집하를 한다. 

이와 같은 거래방법은 타 산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이다.

다음으로 입찰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매사가 전일 생산량을 불러주고, 중도매인에게 입찰서를 

나누어 준다. 중도매인이 적정한 kg당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경매사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

가격을 확정한다. 이때 중도매인들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노량진수산시장의 생굴 경락가격을 

고려하여 예측가격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예측가격이란, 소비지도매시장 출하 시의 유통비용과 이

윤을 고려한 가격을 말한다. 

입찰 종료 후 중도매인은 어촌계별 집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수협 직원이 참여하여 어장에 있는 

박신 전의 굴을 계량하고 위판량과 가격을 적어 주게 된다. 이후 생산자가 어장의 굴을 양륙하여 박신 

후 중도매인에게 건네면 입찰이 완료되고, 중도매인은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하게 된다. 이 방식

의 장점은 입찰 종료 후 박신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물량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시세 변화에 따른 출하

량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면, 계측 시 박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 중량이 적거나 

많아질 수 있고, 박신 후 완전히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매인이 인수하므로 이물질이 생길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중도매인은 집하한 굴을 자기 비용으로 세척하는데, 이물질로 인해 집하량의 2~3%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세척 후 5kg, 2kg 등의 정해진 용기에 담아 얼음을 채운 후 포장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일부는 대구, 부산 등 대도시의 도매상과 대형유통업체 등에 납품하게 된다.

비계통출하는 생산자가 도소매상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가격결정은 수협의 입찰 및 경매가격

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른 방식으로는 인터넷 판매 등의 직거래이며, 세척 인건비, 운송비를 소비자

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매일의 생산량과 주문량이 일치하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점유율이 빠르게 증

가하는 추세이다. 비계통판매 비중은 어업생산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전국평균이 60% 정도이지만, 청취

조사 결과 사천만의 경우 9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협별로 보면 삼천포수협 92%, 사천수협 

85%, 남해수협 91%, 하동수협 94%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만 양식 굴은 비계통판매의 비중이 높고, 유통방식도 타 산지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동산지의 굴이 연승수하식보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경매나 입찰보

다는 비계통판매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산지위판장의 거래방법은 대부분이 경매이다. 입찰로 거래하는 경우는 제주도의 소라와 톳, 완도의 톳이 대표적으로 

굴을 입찰로 거래하는 산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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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비용

다음으로 유통비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비용은 전국평균이 kg당 1,358원이라면, 사천만 

특히 사천수협의 계통판매 시의 비용은 2,123원으로 다소 높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물류비용 등을 중량 단위가 아니라 상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연승수하식 굴

은 5kg 단위의 스티로폼 상자로 거래하지만, 사천만 굴은 2kg 단위이다.

먼저 포장 용기대가 연승수하식 굴이 1톤 포장에 200개가 소요되며 상자당 단가는 900원이며, 사천

만 굴은 500개에 단가는 700원이다. 포장 제비용은 모두 상자당 500원, 운송비 상자당 800원, 상하차

비 상자당 300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소포장일수록 비용에서는 불리해지는 구조이다. 소비지도매시

장 관리비 0.5%와 판매수수료 3.5%는 모두 같지만, 이 경우는 낙찰금액 대비 비중으로 계산하므로 

물류비용 등이 상자당 산정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만 걸대식 굴은 연승수하식 굴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

고, 거래방법 등이 타 산지와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 동산지는 연승수하식에 비해 굴 생산량이 3배 정

도 낮고, 생산의 규모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굴의 크기가 작아 단위 무게당 박신비 등의 산지 

인건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유통비용은 소포장으로 인해 연승수하식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

다. 전체적으로 사천만 굴은 소포장으로 인해 물류비용과 판매수수료가 높고 생산성도 낮지만, 상대적

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유통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상쇄할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Ⅳ. 결  론

연승수하식 굴 양식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산지로 확산되고, 굴의 대량생산과 수출로 굴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일부 산지는 여전히 걸대식, 수평끈식 등과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산지로서 성립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연승수하식을 도입하기 어려운 어장환경에 기인할 수도 

구 분 연승수하식 걸대식 산출 내역

인건비
집하 1명 100,000 100,000 100,000원☓1명

세척 및 포장 5명 350,000 350,000 70,000원☓5명

유통비

포장 용기 180,000 350,000

(연승식, 5kg) 900원☓200개

(걸대식, 2kg) 700원☓500개

운송비 160,000 400,000

(연승식) 800원☓200개

(걸대식) 800원☓500개

상, 하차 60,000 150,000

(연승식) 300원☓200개

(걸대식) 300원☓500개

기타 제비용

(얼음, 비닐, 끈 등)

100,000 250,000

(연승식) 500원☓200개

(걸대식) 400원☓500개

관리비(0.5%)

판매수수료(3.5%)

408,200 523,300 　

합계 1,358,200 2,123,300 　

kg당 평균 1,358 2,123 　

자료: 굴수하식수협 및 사천수협 인터뷰자료로 작성

<표 6> 걸대식 및 연승수하식의 유통비용 비교 

(단위: 원, 원/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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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비용

다음으로 유통비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유통비용은 전국평균이 kg당 1,358원이라면, 사천만 

특히 사천수협의 계통판매 시의 비용은 2,123원으로 다소 높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물류비용 등을 중량 단위가 아니라 상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연승수하식 굴

은 5kg 단위의 스티로폼 상자로 거래하지만, 사천만 굴은 2kg 단위이다.

먼저 포장 용기대가 연승수하식 굴이 1톤 포장에 200개가 소요되며 상자당 단가는 900원이며, 사천

만 굴은 500개에 단가는 700원이다. 포장 제비용은 모두 상자당 500원, 운송비 상자당 800원, 상하차

비 상자당 300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소포장일수록 비용에서는 불리해지는 구조이다. 소비지도매시

장 관리비 0.5%와 판매수수료 3.5%는 모두 같지만, 이 경우는 낙찰금액 대비 비중으로 계산하므로 

물류비용 등이 상자당 산정되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만 걸대식 굴은 연승수하식 굴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

고, 거래방법 등이 타 산지와는 다른 특성이 있었다. 동산지는 연승수하식에 비해 굴 생산량이 3배 정

도 낮고, 생산의 규모화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굴의 크기가 작아 단위 무게당 박신비 등의 산지 

인건비가 높은 단점이 있다. 유통비용은 소포장으로 인해 연승수하식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

다. 전체적으로 사천만 굴은 소포장으로 인해 물류비용과 판매수수료가 높고 생산성도 낮지만, 상대적

으로 높은 가격을 형성하면서 유통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상쇄할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Ⅳ. 결  론

연승수하식 굴 양식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산지로 확산되고, 굴의 대량생산과 수출로 굴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일부 산지는 여전히 걸대식, 수평끈식 등과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산지로서 성립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연승수하식을 도입하기 어려운 어장환경에 기인할 수도 

구 분 연승수하식 걸대식 산출 내역

인건비
집하 1명 100,000 100,000 100,000원☓1명

세척 및 포장 5명 350,000 350,000 70,000원☓5명

유통비

포장 용기 180,000 350,000

(연승식, 5kg) 900원☓200개

(걸대식, 2kg) 700원☓500개

운송비 160,000 400,000

(연승식) 800원☓200개

(걸대식) 800원☓500개

상, 하차 60,000 150,000

(연승식) 300원☓200개

(걸대식) 300원☓500개

기타 제비용

(얼음, 비닐, 끈 등)

100,000 250,000

(연승식) 500원☓200개

(걸대식) 400원☓500개

관리비(0.5%)

판매수수료(3.5%)

408,200 523,300 　

합계 1,358,200 2,123,300 　

kg당 평균 1,358 2,123 　

자료: 굴수하식수협 및 사천수협 인터뷰자료로 작성

<표 6> 걸대식 및 연승수하식의 유통비용 비교 

(단위: 원, 원/kg)

있다. 하지만 생산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경영체로서 존속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왜 이러

한 산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가 본 논문의 시작점이었다. 

사천만의 걸대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몇 가지 독특한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걸대식 굴 양식 

방법은 타 산지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천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생산되는 굴이 

크기가 작고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속적으로 단련된다는 특징을 알 수 있었다. 경영적인 면

에서는 마을어장을 기반으로 하고, 가족경영이 중심이었다. 둘째, 사천만 지역의 굴 생산량은 총생산

량의 0.31%에 불과한 작은 산지였지만, 금액의 점유율은 0.4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동산지의 

산지가격이 타산지에 비해 연평균 70% 이상의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었다. 셋째, 수

익성을 비교한 결과, 수익은 걸대식이 같은 면적에서 12.5% 높았으며, 수익률도 걸대식이 179.8% 높

았다. 이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판매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넷째, 타 산지에 비해 비계통출하가 

많았으며, 거래방법에서는 계통출하 시에 입찰한다는 점, 소비지도매시장의 가격을 참고하여 실물을 

보지 않고 거래 후 중도매인이 직접 인수한다는 점 등의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다섯째, 유통

비용에서는 걸대식이 연승수하식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천만 굴이 연승수하식보다 작은 

단위의 상자로 거래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비용 상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이러한 점을 상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만의 걸대식 양식은 타 산지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이는 서해안

의 수평끈식 양식처럼 산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사천만은 양식 규모는 작지

만, 타산지에 비해 높은 수익성을 보이면서 독자적인 산지로 성립해 왔다. 하지만 동산지도 분명한 한

계는 있다. 생산량이 적어 산지 자체의 양적 성장이 어렵다는 것과 비계통출하가 많다는 점이다. 그리

고 굴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앞서 김대영 등(2022)이 제시한 굴 양식업의 

당면과제 중 수출 문제를 제외하면 네 가지가 동산지에도 적용된다. 특히 사천만 굴은 수출이 아닌 

내수 소비가 중심이므로 소비의 위축이 향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천만 굴과 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생식용 소비가 많은 경우에 소비감소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경상남도 수

산기술사업소는 2018년부터 걸대식 등 지역 특성을 가진 굴 양식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생산량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동산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은 생산량의 증대가 아닌 상품화를 

통한 수익성의 향상 즉 품질관리, 산지브랜드화 등의 어획후관리가 의미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수산물의 어획후관리가 제대로 도입되고 있지 않은 만큼 걸대식 양식 굴을 대상으로 한다면 의미 있

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천만 굴의 유통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서술되었다. 동 지역의 세부적인 자료가 없

어 인터뷰에 의존한 측면이 많아 자료상의 한계는 존재한다. 타 산지와의 비교에서 상품적인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의 검토 등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로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

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아쉬운 점이 있다. 향후 연승수하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생산하는 타

산지 등의 추가적인 비교연구 등 굴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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